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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주문화재단이 공개모집한 이사진 명단이 전격 발표되면서 모집과정에서부터 심사기준까지 대부

분의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있다. 

 

원주문화재단추진위원회(이하 추진위)는 3일 원주문화재단 이사모집 및 추천공고를 통해 응모한 

24명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결과를 발표하고 원주시청과 카나비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고했다. 

 

그러나 이날 문화예술계 4명, 사회경제계 4명 등 모두 8명의 이사진 명단이 발표되자 일부 탈락자

와 추진위원들은 “응모서류의 적정성, 전문성, 직무수행능력 향상 가능성 등 5개로 구분된 심사항

목과 배점기준이 공정성과 변별력을 가질 수 없다”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. 

 

탈락자 A씨는 “직무수행능력 향상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응모서류와 이력서 2장만을 가지고 평가하

는 것은 주관적인 배점방식일 뿐 아니라 변별력도 없다” 며 “항목별로 세분화해 구체적인 이력과 공

적을 반영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항목이 객관적인 점수를 산출하기 어려워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했

다”고 지적했다. 

 

또 모 추진위원은 “집행부에서 작성한 서류전형 배점항목을 사전에 추진위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

지난 1일 서류전형 심사 당일 내놓아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

퇴했다” 며 “객관성이 떨어진 배점항목 때문에 탈락한 응모자들이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있으나 해

명할 명분이 없다”고 아쉬움을 표시했다. 

 

게다가 추진위는 이사모집 및 추천공고 기간을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로 짧게 정했을 뿐 아니

라 원주시청 홈페이지에서는 3일이 경과한 지난달 27일부터 모집공고를 올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

일각에서는 문화재단사업에 적합한 인사를 선임하기 보다는 특정인사를 염두해 둔 요식행위아니냐

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. 

 

이에 대해 추진위 관계자는 “서류전형 배점항목은 국가기록원에서 사용하는 전형표를 활용했으며 

사전에 추진위원장과 항목의 적정성을 협의하는 등 심사의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했다” 면서 “원주

시홈페이지에는 시정에 관한 공고만 할 뿐 원주문화재단 이사모집은 민간으로 구성된 추진위 소관

이기때문에 카나비 홈페이지에만 올렸다”고 해명했다. 원주/박현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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